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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23개월-43개월 유아들이 텍스트의 결속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살피는 데

있다.1) 유아기에 아동은 의사전달의 기본 단위인 문장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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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의에서는 만 1개월-11개월까지의 아동은 영아, 만 12개월-71개월까지의 아동

은 유아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본 논의는 23개월-43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시작 시점은 23개월로 잡았는데, 이는 분석 자료에서 유아가 텍스트를 구성하

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작 시점은 아동이 일반적으로 21개월-23개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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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텍스트를 처음으로 구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텍스

트의 결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

속 표현, 접속 표현 등 단어의 의미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과 조

응 표현, 직시 표현, 생략 표현 등의 결속 표현을 사용한다. 유아기

의 아동은 이와 같이 성인과 동일한 여러 가지 결속 형식을 습득

하여 사용하지만, 결속의 내용에서는 성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

한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도 일정한 순서에 의해 습득된다.

유아기 아동의 결속 형식 습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내용

을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결속 형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동이 습득하

는 결속 형식의 출현 시기를 기술하고, 결속 형식과 결속 방법에

대한 습득 단계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주된 자료는 1주일에 1회 한 시간씩

10개월간 녹음하는 8명 아동의 전사 자료이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 자료

대상 아동 나이(개월) 기간 파일 수

A 23개월-30개월 10개월 20

B 25개월-34개월 10개월 20

C 24개월-32개월 9개월 18

D 24개월-30개월 8개월 16

E 31개월-38개월 8개월 16

F 32개월-41개월 10개월 20

G 32개월-39개월 10개월 20

H 34개월-43개월 8개월 16

합 계 146

에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김명희·김순

자, 2003 참조). 유아의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모두 관찰하기 위해서는 만 71개

월까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나, 본 논의에서는 우선 아동이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

하는 시기부터 43개월까지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 이후의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

득 과정은 추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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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로 개월별 2개의 전사 파일을 선정하여, 총 146개의 전

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대상으로 하였다.2) 아동별로 관찰이 이루

어지는 시작 시점은 다르나, 8-10개월간 지속적인 관찰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속 형식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피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이 장에서는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유형과 사용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은 성인

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유형에서 차이

가 드러난다. 아동은 처음부터 성인이 사용하는 모든 결속 형식을

습득하여 사용하지는 않으며, 성인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 가운데

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아동이 일정 범주의

결속 형식을 습득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사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이 반복 표현을 습득하여 결속 형식으

로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반복 표현의 실제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표현의 결속 형식의 사용 방법이 성인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이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득 과

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결속 형

식의 유형과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2.1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

유아기 아동은 결속 형식으로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

속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속 형식은

2) 전사 파일은 1시간의 녹음 분량 가운데 2,000어절 정도를 전사한 것이다. 이 가운

데 부모의 발화나 다른 대화 참가자의 발화를 제외하면, 아동의 발화는 한 파일 당

대략 200-300발화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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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3)

2.1.1 반복 표현

유아기에 나타나는 반복 표현은 결속 내용에 따라 습득 순서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 표현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반복은 문장 성분의 반복과 문장 반복으로 크게 구분하

여 볼 수 있으며, 문장 성분의 반복은 세부적으로 선행 문장의 성

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반복하는 경우와 선행 문장의 성분과는 다

른 문장 성분으로 반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유아기에는 주어, 서술 성분, 목적어, 부사어 등의 동일 성분을

반복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형식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4)

(1) 아빠원숭이가, ((-)) 똑같이 했더[했어]-. 아빠원숭이가 후-하조[해 줘].

(25개월)

3)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은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 등 단어 이상의 표

현도 포함한다. 이러한 결속 표현 역시 기본적으로는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4) 자료 제시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엄마, 나는 멍멍이가 좋아. ((-)) 아빠가 어제 ((사다준)) 멍멍이 어디 가떠

[갔어]? {떼를 쓰듯이} (33개월)

엄마: 그래.

아동의 발화는 맞춤법을 원칙으로 전사하였다. 그러나 발화가 아동 발음의 특성이나

구어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고, [ ]에 표준어의 형태를 제시하

였다.

전사에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 잘 들리지 않는 발화의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 )): 부정확하게 들리는 발화는 (( )) 그 발화의 형태를 적었다.

&: 발화하는 동안 1초 이상의 휴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1 :말겹침이 일어난 부분에서 말 겹침에 해당하는 부분에 [1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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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빠가 수영했더[했어]. 유빈이가 수영하떠[했어]. (24개월)

(3) 엄마 귤 좀 갖구 와. 나 귤 먹을래. (36개월)

(4) 어느 마을에-, 눈이 왔어요-. 어느 마을에 달님이 아퍼 ((-))이가 나갔

어요. {이하 생략}(39개월)

(1)-(4)는 선행 문장과 동일한 성분으로 반복이 이루어지는 예이다.

(1)은 선행 문장의 주어인 ‘아빠원숭이’를, (2)에서는 서술 성분인 ‘수영

했어’를, (3)에서는 목적어 성분인 ‘귤’을, (4)에서는 ‘어느 마을에’라는

부사어 성분을 반복하여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성분 반복 가운데 주어 성분과 서술 성분의 반복이 많

다. 두 성분의 반복은 동일 문장 성분의 반복 가운데 87%를 차지하고

있어,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언어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5)

주어 성분 반복과 서술 성분 반복은 사용 빈도에서도 높게 나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특유의 사용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구어 텍스트에서는 1인칭 주어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유아기에는 1인칭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유아기 아동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아동: 으니는[은별이는] 안 무더운데[무서운데]? {은별이는 아동의 이름임}

엄마: 안 무서워-?

아동: 으니는[은별이는], 울기두[울지도] 아나[않아]. (31개월)

5) 대상 아동들이 동일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 반복되는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를 보이

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동일 성분 반복 표현의 성분별 출현 빈도

반복 성분 출현빈도 백분율

주어 108 44.81%

서술어 102 42.32%

목적어 18 7.47%

부사어 13 5.39%

합계 2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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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 나, 나 끄내면[꺼내면] 안돼?

엄마: <웃음/흐흐흐>

아동: <웃음/흐흐흐> 나 김치 좋아해서 그래. (37개월)

(5)-(6)은 1인칭 주어가 반복되는 예이다. 특히 유아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6)의 예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6)

주어 반복과 더불어 서술어의 반복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아

동이 구성하는 텍스트 결속 구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명

희·김순자(2003:40-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텍스트를 구성하

는 초기에는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때는 대개 선행 문장의 서술어와 동일한 서술어가 후행 문장에서 반복

된다. 아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작 시점에서 특히 서술 성분의 반복

이 많이 나타난다.

상이한 문장 성분 반복은 선행 문장의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반복되어 나타나 두 문장을 결속하는 것이다. 동일 문장 성분

반복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요소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 동일하

게 반복하는데 비해, 상이 성분 반복은 반복되는 요소가 문장에서 수행

하는 기능과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이 문장 성분

반복은 동일 성분 반복에 비해 인지적 노력이 더 드는 결속 방법이라

볼 수 있다.

(7) 아동: 늑대가 여기 죽었네.

엄마: 늑대가 가마솥에 들어갔어?

아동: 그이구[그리고], 그= 그이구[그리고] 부글부글 끓네. 늑대를. (26

개월)

(8) 두타[주사] 없어. 두사[주사]. 이건 주타[주사] 아니야. (36개월)

6) 아동은 대명사를 습득한 이후에도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아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1> 아동: 찌정[수정] 안 보여. 쭈정[수정]이도. 난 몰라 난. & 엄마! 안 이어[잊어]

버리데[버리게] 수저[수정]이가 들고 있어{수정이는 아동의 이름임}(3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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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선행 문장의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목적어 성분으로, (8)

은 선행 문장의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보어로 반복되면서 두 문

장을 결속하는 경우이다.

문장 반복은 일부 성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반복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방법이다. 문장 차원의 반

복은 선행 문장을 반복하고, 이러한 반복 표현 다음에 연결어미를 결합

하여 후행 문장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7) 이러한 반복 표현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문장 성분을 단순 반복하는 경우보다는 복잡한 사용 방법이라 볼

수 있다.

(9) 짐부((리)) 갔더[갔어]. 짐부이[짐보리] 갔= 짐부리[짐보리] 갔는데, 턴

탱님[선생님]이 “꾼났다[끝났다] 절루 가라-.” 그랬더[그랬어].(27개월)

(10) 꼬끼오는 여기 밥= 바닥에쩌[바닥에서] 코 자. 꼬끼오는 바다,게쩌[바

닥에서] 코 자는데, 아기염소는 밤이 ((아니에떠)), 안 자뚜(자도) 돼.

(29개월)

(9)-(10)은 문장 반복 표현이 나타난 예이다. 반복 표현으로 두 문장

이 결속되고, 연결어미 ‘-는데’가 두 문장 내용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드

러내고 있다.

2.1.2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 표현

어휘적의미관계에의한결속은선행문장의성분과후행문장의성

분이 단어의 의미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두 문장을 결속하는 형식이다.

유아기에는 반의 관계,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8)

반의 관계에 의한 결속은 대부분 동일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으로만

7) ‘연필 부러졌어. 연필 부러졌어’와 같이 선행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는 결속

형식으로 반복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8) 유의 관계에 의한 결속은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하의 관계에 의한 결속 표

현이라 보여지는 예가 1회 발견되기는 하나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

악하기 어려워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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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역시 마찬가지이다.9)

(11) 선생님 감기에다 목이 아프다? 난- 다 나았다? (33개월)

(12) 유빈이는 응가해. 뿡뿡이는 치해[쉬해]. (23개월)

(11)에서는 ‘아프다-낫다’의 단어의 반의 관계에 의해, (12)에서는 ‘응

가-쉬’의 계열 관계에 의해 문장이 결속된다.

반의 관계와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은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동

일 문장 구조의 결속 구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은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을 흔히 중복하여 사용한다.10)

(13) 은별이 손은 작다. 엄마 손은 크다. (26개월)

(13)에서 두 문장의 주어 성분은 계열 관계를 형성하고, 서술어 성분

은 반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2.1.3 접속 표현

접속 표현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결속 형식이다.11) 반복 표현이나 의미 관계에 의한 표현 등이 주로 성

분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형식이라면, 접속 표현은 문장 내용간의 결속

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에는 접속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유아기에 나타

나는 접속 표현으로는 ‘이제’, ‘또’의 형태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빈

도에서도 각각 3회와 2회의 출현을 보일 뿐이어서, 다른 결속 형식에

9) Halliday & Hansan(1976), 김용도(1996) 등에서 반의어를 결속어로 다루고 있다.

10) 아동은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동일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결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속 구조는 문장의 일부 성분이 결속 관계를 이

루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성분의 수만큼 결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이 구성하는 결속 구조의 한 특징이다(김명희·김순자 2003:41 참조).

11) 유아 초기에는 ‘그’계열의 접속 부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계열의 접속 부사류는

조응 표현의 형식으로 다루고, 접속 표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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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결속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12)

(14) 아 다 먹었더(먹었어). 이제 여기다 담으자. (26개월, 05)

(15) 너기두[여기도] 안 칠했네, 또 이거. (34개월)

(14)에서는 접속어 ‘이제’가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의해 두 문장에

나타난 사건들 사이의 시간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한다.

(15)는 첨가의 의미를 지닌 ‘또’가 두 문장을 결속하는 예이다.

접속 표현이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아동이 접속 표현

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장간의 결속에서는 출현과 빈

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접속문에서는 접속 표현이 빈번히 나타나

고 출현 시기도 빠르다. 그러나 이 역시 나타나는 형태는 ‘또, 이제’ 등

으로 결속 형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아동은 접속문에서 먼저 접속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결속 형식으로 사용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3)

(16) ((바토으도))[발톱도] 빼족하구, 또 손도 빼쪽하구, 그리구 길쭉길쭉하구,

(26개월)

(17) ((-))도 넣고, 또, 국물도 넣고-, 또-, 오이도 넣고, 자, 먹자. 먹자. 먹자.

(35개월)

(16)-(17)은 접속문에서 ‘또’가 나타나는 예이다.

2.2 지시 표현

지시 표현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간의 지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12) 자료에서 접속어 ‘하지만’이 1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아동이 실제로 이러한 접속 표현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13) 대등적인 정보 나열의 ‘-고’ 연결문을 각각 독립된 단위로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

(이희자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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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장이 결속되는 유형이다. 유아기에는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2.2.1 생략 표현

생략은 결속 형식이 무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을 간결

하게 하며 효과적이게 하는 결속 방법이다.14) 생략 표현도 반복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일 성분의 생략과 상이 성분 생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생략은 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성분이 아

닐 경우에도 생략이 일어난다.15)

유아기에 나타나는 동일 성분생략의경우를 살펴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어는 동일 성분의

생략 가운데 58%, 목적어 생략은 32%로 나타나 대부분 주어 성분의

생략과 목적어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며, 서술 성분 생략은 1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16)

14) 텍스트 언어학에서 생략은 이른바 영조응, 무형 조응, 꼴없는 대용, 빈꼴 대용 등

의 이름으로 대용 표현의 하나로 처리되어 왔다(Halliday & Hasan 1976, 노석기

1995, 김일웅 1989 등). 특히 김일웅(1989)에서는 생략을 대용의 과정 후에 일어

나는 것으로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만을 한하여 생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용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생략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 논

의에서는 생략을 조응과는 다른 결속 형식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접속문, 내포

문에서의 일어나는 생략 현상은 제외한다. 여기서는 텍스트의 결속 유형으로서의

생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 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략만을 다루도

록 하겠다.

15) 양명희(1996:158)에서 접속문에서의 생략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이 아닐 경

우에도 생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유아 초기 아동들이 동일 성분을 생략할 때, 생략되는 성분별 출현 빈도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동일 성분 생략의 성분별 출현 빈도

생략성분 출현수 상대빈도

주어 57 57.58%

목적어 32 32.32%

서술어(부) 10 10.10%

합계 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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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엄마: 유빈이 얘기 잘 하잖아. 유빈이 오늘 이모하구 어디 갔어?

아동: 이모하구 시장 갔더[갔어].

엄마: 시장 가서 뭐 했어?

아동: 시장 갔져[갔어], 놀이토[놀이터] 갔더[갔어]. (24개월)

(19) 응. 엄마는 밥 먹어. 나 안 먹을래. (38개월)

(20) 아니, 이건 안 했어. 이거두. 이거두 이거두. (34개월)

(18)에서는 선행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주어 성분을 생략하여 두 문

장을 결속하는 경우이다. (19)에서는 목적어 성분 ‘밥’을 생략하였으며,

(20)에서는 서술부의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서술 성분의 생략은 다

른 성분의 생략과는 달리 단어 차원에서 생략이 실현되지 않고, 특정

언어 요소만이 언어적으로 실현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 실현되는 조건에서도 실현된 언어 요소에 보조사

‘도’가 나타나거나, 접속어가 나타났을 경우에만 생략이 이루어진다.

상이 성분의 생략은 정보의 복원이 동일 성분에 비해 복잡하다는 점

에서 텍스트의 생성이나 해석에서 인지적 노력이 더 드는 결속 방법이

라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유아기에는 동일 성분 생략에 비해 출현

빈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21) 형아가 이거 먹었더[먹었어]. 먹어 봐. 맛이 없더[없어]? (36개월)

(22) 하- 맛있군-. 어머이조[어머니도] 따라야 되잖아, 엄마조[엄마도]. {우유

를 마시고 나서} (39개월)

(21)에서 선행 문장에서 ‘이거’는 목적어 성분이지만, 후행하는 문장

유아기에 아동은 동일한 서술 성분을 다음 예문과 같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서술 성분 생략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 언어의 한 특

징이라고 볼 수 있다.

<1> 너기두[여기도]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너기두안칠했구, 너기두안칠했구그어잖아[그렇잖아] (34개월)

<1>을 보면, 아동은 서술 성분을 지나칠 정도로 빈번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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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무표의 주어 성분으로 실현된다. (22)는 비언어적 생략의 예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두 문장의 성분이 모두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

행 문장에서는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는 목적어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난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생략 표현을 살펴보면,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문

장 성분을 생략하여 문장을 결속하거나 무작위로 언어 요소를 생략하

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생략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17) 다음 (23)에 나타나는 생략 표현의 예를 보면, 선행 문장에

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성분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초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분이다. 따라서 아동이 이러한 성분을 생략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동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생략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아동: 꼬찌요[꼬끼오]- 따[자]!

엄마: 꼬끼요가 잔다구?

아동: 꼬찌요, 어-따[없다]!

엄마: <웃음> 꼬끼요 없-다!

아동: 여있네[여기 있네]!

엄마: 여있네. <웃음>

아동: 자-따(찾았다). (26개월)

(23)을 보면 ‘꼬찌요[꼬기오]- 따[자], 꼬찌요[꼬끼오], 어-따[없다]’에

서 주어 성분을 반복하다가 ‘여있네[여기 있네]’에서 주어 성분을 생략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동이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언어 요소가 비실

17) 아동이 사용하는 생략 표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가 노은희(1994)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노은희(1994:106-107)에서는 문답의 구조에 나타난 생략을 다루면서

아동이 사용하는 생략은 언어 표현의 비성숙한 실현인지 아니면 이전 발화에 정말

의존한 생략인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답이 생략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을 가진다는 증거를 이

전에 제시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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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의식적으로 주어 성분을 생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은 특히 다음과 같이 선행 문장을 다시 풀이하는 문장에서 생략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풀이 텍스트의 경우는 선행 문장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후행 문장에 나타나는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주어나 주제부는 정보의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이 된다. 따라

서 이러한 풀이 텍스트에서 아동이 주어나 주제부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정보의 초점화 양상에 따라 언어 요소를 생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어, 이건 식탁이야. 식탁. 유빈이가 만든 거야. (28개월)

(25) 얘 아저씨 아니야, 그냥 아가야-. (34개월)

(24)-(25)의 예는 선행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후속되고 있

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생략되고 있는 성분은 선행 문장에 나타난 ‘이

거’, ‘얘’로 정보의 초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주제부에 해당한다.

2.2.2 조응 표현

조응 표현은 선행 성분을 대명사 등의 추상적인 언어 형식으로 대신

지시하는 것으로 텍스트 결속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속 형식이

다.18) 유아기 아동은 두 문장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조응 표현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선행 문장을 선행어로 하는 조응

표현만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선행 문장 성분을 조응하여 두 문장을 결

속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18) 일반적으로 조응은 대용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피지시어와 지시어의 관계를 중시하여 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본 논의에서는 조응과 직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안인경(1998:105)에

서 지적한 바 있듯이 조응과 직시는 선행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 조응 표현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선행어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그 반면에 직시어는 대상을 바로 지시하고 선행어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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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조응 표현으로 ‘그러다, 그러하다’ 등의 지시 용언의 활용형

을 주로 사용한다. 지시 용언의 활용형은 ‘그러하-’, ‘그러-’가 선행 문

장이나 문맥을 조응하고, 그 뒤에 결합되는 연결어미로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며 문장을 결속한다. 이와 같은 조응 표현에는 ‘그’계 접

속 부사류도 포함된다. ‘그’계 접속어는 본질적으로 ‘그러다, 그러하다’

의 활용형으로 문장 내용을 대신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19)

지시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조응 표현은 선후행 문장 내용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하게 된다.

(26) 아동: 여기 올라가구 있더[있어].

엄마: 여기 올라가구 있어?

아동: 그이구(그리구) 여기 문 들어 가=((있=)) 들어가는 거야. (26개월)

(27) 응. 연두색이야. 연두색이랑 똑같지. 그래서 연두색이야. (34개월)

(28) 엄마 오빠 다리 아프대. 근까[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줄게)). (31개월)

(29) 네. 어~ 칼이 있어. 근데, 얘가 클나버렸어[큰 일 나버렸어]. ((-)) 집이

야. (32개월)

(30) 내가 아빠 혼내면 되지, 그러면 아빠는 날 무서워할 껄? (39개월)

(26)에서는 ‘그리고’가 시간 관계, (27)-(28)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 인과 관계를, (29)에서는 ‘근데’가 두 사건의 배경과 모습 관계를,

(30)에서는 ‘그러면’이 조건 관계를 드러내며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아동은 아래의 예와 같이 조응 표현을 과다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31) “다른 차가 안 건니라고[건너라고], 그 다음에, 응~ 노란 불 되

면은 건너가요. ((-)). 차가 근데, 비가 와요. 근데 개고리(개구리)가 있

19) ‘그’계 접속 부사를 일반적으로 대용어와 관련되나 품사가 아주 전성되어 정착된

고정 어형이라고 보는 입장과 대용어(조응어)로 규정한 입장이 있다. 전자는 ‘그’

계열 접속부사는 독자적인 어휘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들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이성영 2000:198). 그에 반해 후자의 입장은 접속 부사는 ‘그리하다’, ‘그러하

다’의 활용형으로 ‘그리-’나 ‘그러하-’는 조응의 기능을 갖고, 연결어미는 접속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양명희1996 등). 이 논의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 ‘그’계

접속 부사의 경우는 조응 표현으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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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비가 오는데 차가, 후반기 많이 있저요[있어요]. 폴[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찌르는데, 코 코 ((-))고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차가 다 뿌셔졌어요(부서졌어요).”예.(36개월)

(31)을 보면, 아동은 연결되는 매 문장마다 ‘근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응 표현의 과다한 사용은 구어에 흔히 나타나는 잉여적인 표

현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은 ‘그리고’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결속하기도 한다.20) 유아들은

특히 유사한행위를나열할 경우에는 ‘그리고’를 사용하는 경우가많다.

(32) 먼멍이는[멍멍이는]-, ((아이에)) 앉이면(앉으면)돼. 구이구[그리고] 멍멍

이는 너기[여기] 안즈믄[앉으면] 돼. 그이구[그리고] 뿡뿡이는 여기 앉

으믄(앉으면) ((-)). (29개월)

(33) 아동: ((호랑이)) 디게[되게] 무져워[무서워]. ((개구=)) 고래도 무섭고

((-))도 무섭고 그래.

엄마: 악어도 무셔워[무서워].

아동: 응.

엄마: 나 아=, 나 악-어,

아동: 나 호랑이 해야지, 그리고 샤어[상어]도 무섭구. (41개월)

(32)-(33)은 사건을 나열하는 기능으로 ‘그리고’가 나타난 예이다. 이

에서 유사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에 ‘그리고’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그리고’는 인접하지 않은 문장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33)에 나타난 ‘그리고’는 바로 선행하는 문장 ‘나 호

랑이 해야지’를 지시하지 않고, 그 이전의 문장들 “((호랑이)) 디게[되

게] 무져워[무서워]. ((개구=)) 고래도 무섭고 ((-))도 무섭고 그래.”를 지

시하고 있다.

20) 나열은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 전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장경희(1995:160)에서는 나열은 언어의 형식을 벌려 놓는 언어의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사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언어 표현들의 접속 관계라고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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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 표현으로 지시 관형사 ‘그’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

도 지시 관형사 ‘그’는 선행 성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기에는 주로 ‘그 다음’, ‘그 때’

등의 형태로 나타나 문장간의 시간적 관계가 드러낸다.

(34) 응. & 요렇게 하면 된다. 그치? & 그 담엔, 요거 네모를-, 요렇게 하는

거야. (37개월)

(35) 요렇게 엄마가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에= & 그 담에 요거 옷도 만드

는 거에요. (37개월)

(34)-(35)는 ‘그 다음에’라는 구절적 표현에 의해 두 사건의 시간 관

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조응 표현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을 순차

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대명사도 1회의 예가 보인다. 이때도 대명사가 지시하는 선행어는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36) 아동: 코끼리 맞어-! 봐봐 코끼리.{강한 어조로 말함}

엄마: 코-끼-리- 쓰여 있어?

아동: 어. 코끼리잖아. 그것도 몰라? (35개월)

(36)에서 ‘그것’은 선행 문장 ‘코끼리잖아’를 지시하고 있다.

<표 4> 조응 표현의 형태별 출현 빈도

범주 형태 출현빈도 백분율

지시용언의 활용형

근데 40

116 89.00%

그리고 30

그러면 26

그러니까 4

그래야 1

그래서 13

그래도 1

그래갖고 1

지시관형사 그 14 11.00%

지시대명사 그것 2 2.00%

합 계 1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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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유아기 아동에

게서는 선행 문장을 조응하는 형식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조응 표현의 형식으로는 지시 용언의 활용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난다. <표 4>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조응 표현으로 ‘그’ 계열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시

용언의 활용형의 세부적인 형태로는 ‘근데’, ‘그리고’, ‘그러면’ 등이 주

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1)

2.2.3 직시 표현

아동은 직시 표현을 통해서도 텍스트를 결속한다. 직시는 조응과 달

리 직시 자체가 텍스트의 결속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직시는 대

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므로, 직시 표현이 나타난다고 해서

텍스트의 결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직시 표현이 결속 형식으로 사

용되는경우는, 텍스트에서 연결되어나타나는 문장들에서 동일한대상

을 직접 지시하는 표현이 나타날 때이다. 이 때는 선행 문장에서 지시

하는 대상과 후행 문장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함으로써 두 문장은

공지시 관계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

직시 표현은 결속되는 두 성분이 모두 직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선행 문장의 성분은 사물에 대한 지칭 표현으로 나타나고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도 한다.

21) 실제 구어를 대상으로 성인의 조응 표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사용하는 조응 표현의 형식과 성인의 조응 표현의 형태의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박정준(1994)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대용 표현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이 성인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

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박정준(1994)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 대화에서

는 ‘그-’계(162회), ‘이-’계는 73회 ‘저-’계는 17회의 조응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계의 조응 표현은 ‘그(25회), 그런(23회), 그래서(16회), 그러니까(9회), 그렇죠

(9회), 근데(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비록 토론 대화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에서는 지시관형사 ‘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의 형태 출현 빈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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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거 징검다리네. 여기에서 건너더니 여기에서 건너다. (32개월)

(38) 아동: 아가 에치.

엄마: 응

아동: 얘가 감기 들려(걸려), 클나(큰일나). (34개월)

(37)에서는 ‘이거’가 지시하는 대상과 ‘여기’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

하다. 따라서 이 언어 표현의 공지시 관계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38)에서는 선행 문장 ‘아가’와 후행 문장의 ‘얘’는 공지시 관계를

갖는다. 이때 대명사 ‘얘’는 선행 문장에 나타난 ‘아가’를 다시 재지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현장에 있는 대상물을 직시하고 있다.

지칭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전체-부분’과 같이 나타날 경우

도 있다.

(39) 아동: 으니[은별이] 짜전거[자전거] 다 있다.

엄마: 어-, 은별이 자전거도 있네?

아동: 이거, 이걸, 짜고[잡고]

엄마: 어-, 은별이 자전거도 있네?

아동: 이거-, 이걸, 짜꼬[잡고].

엄마: 손잡이를 잡고.

아동: 이걸-, 이걸, 오여 가지고. (31개월)

(39)에서는 엄마의 발화에서 보이는 바대로 아동이 ‘이거’로 직시한

대상은 ‘은별이 자전거’의 일부인 ‘손잡이’이다. ‘이거’가 선행 문장에

서 지시하는 대상의 일부를 지시하므로 이 역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

으로써 두 문장이 결속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직시 표현은 문장 성분의 직시 대상인 대상이 동일함으로써 두 문장

이 결속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직시 표현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조응 표현이 선행 문장의 일부 성분을

조응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인칭 대명사, 장소 대명사 등의 지시 표현을 선행 문장의 일부

성분을 지시하는 기능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상물을 직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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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직시 표현으로는 ‘이’ 계열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사용하는

직시 표현의 형태별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 직시 표현 형태별 출현 빈도

범주 형태 출현빈도 백분율

지시대명사
이거 14

19 76.00%
여기 5

인칭대명사
얘 3

4 16.00%
쟤 1

지시관형사 이 2 8.00%

합계 25 100%

위 표를 보면, 아동은 인칭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보다는 지시 대명사

를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이’계열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

시 표현으로 주로 ‘이’계열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동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

이 장에서는 결속 형식이 습득 순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결속 형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와 순서

이 논의는 대략 8-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녹음하여 전사한 아동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 결속 형식을 습득해 나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대상 아동 가운데 시작 시점에서 결속 형

식을 습득하기 시작한 대상은 A, B 아동이다. C, D 아동은 관찰 기간

동안 결속 형식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E, F, G, H 아동은 시작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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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여러 가지 결속 형식을 이미 습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A, B 아동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로 하겠다.22)

다음은 A, B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결속 형식의 출현 시기를 보인 것

이다.23)

<표 6> A, B 아동의 결속 형식의 첫 출현 시기

결속 형식 결속 내용
A아동

(23개월-30개월)

B아동

(25개월-34개월)

반복 표현

성분

결속

동일 23개월 26개월

상이 26개월 32개월

문장 결속 27개월 31개월

반의 관계 성분

결속
동일

23개월 26개월

계열 관계 23개월 26개월

접속 표현 문장 결속 26개월 31개월

생략 표현
성분

결속

동일 24개월 26개월

상이 - -

직시 표현
성분

결속

동일 29개월 31개월

상이 27개월 32개월

조응 표현 문장 결속 26개월 31개월

<표 6>에서 결속 형식은 성분을 결속하는 경우와 문장 내용을 결

속하는 경우로 하위 구분하였다. 성분 결속은 다시 동일 성분 결속과

상이 성분 결속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위 표에서 음영을 둔 부분은 개

별 결속 형식이 처음 출현한 시기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아동

의 반복 표현의 출현 시기를 보면, 성분 반복인가 문장 반복인가에 따

라 여러 유형의 반복 표현이 첫 출현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반복 표현

형식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23개월이라는 뜻이다.

22) 2명 아동의 자료만으로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아동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앞으로지속적인종적고찰을통하여연구를보충해나갈계획이다.

23) A 아동은 23-30개월(월령) 동안, B아동은 25개월-34개월 동안 관찰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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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시기는 아동별로 차이를 보인다. A아

동은 23개월부터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며, B 아동은 26개월부

터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있다. C 아동과 D 아동이 각각 32

개월과 30개월까지 결속 형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아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A아동과 B아동은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차이를 보이나, 결속 형

식의 습득 순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 A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 생략 표현 → 직시 표현, 접속 표현 → 조

응 표현’ 등의 순서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B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 →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 등으로 순서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아동의 경우 생략 표현과 조응 표현이 습득되는 시

기 차이가 그 이전 결속 형식의 습득 시점과 1개월 정도의 차이만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

속 표현, 생략 표현’을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습득하고,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을 같은 시기에 습득할 것이라 판단된다.

A, B 아동은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의 습득과 사용에서 일정한 순서

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결속 형식을 습득하게 되면, 아동은 먼저

동일 성분에 대한 결속에 이러한 형식을 사용한다. 우선, 반복 표현을

보면, 두 아동 모두 동일 성분을 반복한 이후에 상이 성분을 반복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략 표현의 습득에서도 두 아동 모두 동일한

성분에대한생략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A, B 아동자료에게서는 상이

성분 생략은출현하지 않는데, 이러한 결속 방법은 F, H 아동의 자료에

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F아동의 경우는 37개월에 H아

동의 경우는 36개월에 상이 성분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은 동일 성분 생략을 먼저 습득하고 상이 성분의 생략은 이보

다는 늦게 습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시 표현의 습득에서는 두 아동이 차이를 보인다. A아동은 동일 성

분을 결속하는 직시 표현이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B아동은 상이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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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속하는 직시 표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시기는 아동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

러나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순서를 보임으로

써 결속 형식의 습득에 보편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2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

아동은 결속 형식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 여러 유형의 결속 형식을 동시에 습득하여 사용한다. 따라

서 아동의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은 개별적인 결속 형식의 습득이 아

니라 결속 내용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동

은 ‘문장 구성 성분 결속 형식 →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 문장 구성 성분 결속

앞에서 아동이 처음 습득하는 결속 형식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이다. 이러한 결속 형식은 습득이 이루어지

는 시점에서는 동일한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4)

문장 성분에 대한 결속은 ‘동일 성분 결속 → 상이 성분 결속’의 방

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 단계를 보이는 결속 형식으로는 반복 표

현과 생략 표현이 있다. 아동은 이 두 결속 형식을 습득 초기에는 동일

한 성분만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일정 시점에 와서는 상이한

성분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이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습득

되는 결속 형식에서는 그 사용 양상에서 ‘동일 성분 결속 → 상이 성

24) 반의 관계와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한 결속

을 이룬다. 따라서 결속 형식 습득 시작 시점부터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을 사용

한다는 사실은 아동이 동일한 성분에 대해 결속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추기 시작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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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결속’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문장 성분의 결속 형식의 하나인

직시 표현은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보다는 늦게 습득되는 형식인데, 습

득되는 시점부터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시

표현이 습득되는 시점은 거의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아동은 일단 상이 성분을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된

이후에는 여러 결속 형식에 이를 적용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성분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엿

볼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반복 표현이 아동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는 아동이 순차적으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결속 형식을 동시에 습득

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성분 결속과 상이 성분 결속의 사

용에서도 상이 성분 결속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거나 하는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형식을 상이 성분을 결속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출현 빈도의 증가나 감소 추세는 보

이지 않았다. 이는 43개월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이 성분 결속에 고빈도로 사용되는 결속 형식은 나타나고

있다. 주로 반복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표 7>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7>은 대상 아동이 문장 성분 결속에 사용하고 있는 결속

형식의 유형별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이다.

<표 7> 결속 성분 형식의 유형별 출현 빈도

결속 성분 결속 형식 출현 빈도 백분율

동일 성분 반복 표현 241 49.08%

생략 표현 99 20.16%

의미 관계 64 13.03%

직시 표현 12 2.44%

상이 성분 반복 표현 59 12.02%

생략 표현 3 0.61%

직시 표현 13 2.65%

합 계 49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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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유아기 아동이 결속하는 성분은 동일 성분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반복 표현을 통해 문장 성분을 결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2 문장 내용 결속

결속 형식의 습득 시작 시점에서는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은 나

타나지 않는다. 아동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을 습득한 이후에야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을 습득하게 된다. 문장 결속 형식은 순차적

으로 습득되지 않고, 여러 형식이 동시에 습득되어 사용된다. 유아기에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으로는 조응 표현, 접속 표현, 문장 성분의

반복이 사용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이러한 결속

형식을 거의 동시에 습득한다. 조응 표현, 접속 표현은 문장 내용을 결

속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습득되는 형식이며, 문장 성분의 반복은 이미

습득한 반복 표현의 기능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

아동이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

응 표현이다. 23-43개월 아동이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를 통

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8> 23-43개월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

결속 형식 출현 빈도 백분율

조응 표현 132 78.57%

문장 반복 표현 31 18.45%

접속 표현 5 2.98%

합 계 168 100.00%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문장 내용 결속형식가운데거의 79%가조

응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속 표현은 3%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은

다양한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응 표

현을 접속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은 주로

‘그’계열의 접속 표현만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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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는 성분 결속 형식에서와 같이 월령이 높

아짐에 따라 아동별로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가 점차 증가

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등의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별로 어떤

개월에는 문장 내용 결속이 출현 빈도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 개월에서

는 다시 낮아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구성하는

텍스트의 화제 내용에 따른 것이라 풀이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현장에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경우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결속 형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야기를 전달할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어 전달해야 하므

로 문장 내용 결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4. 결 론

본 논의에서는 23-43개월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결속 형식과 사용을 구

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순서와 단계를 알아

보았다.

23-43개월 아동은 반복 표현,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의미

적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등 다양한 결속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결속 형식의 사용에서는 아동 특유의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유아기에는 선행 문장

성분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조응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

동은 선행 문장을 지시하는 조응 표현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기 아

동은 1인칭 주어 성분을 반복하거나 서술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

았다. 특히 아동은 동일한 서술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세부적으로 아동이

결속 형식을 사용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아동에따라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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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습득 순서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

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은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습득하고,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은 나중에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속 형식의 사용 양상과 습득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아

동은 문장 성분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에서 문장 내용 결속 형식 습득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초기에 습득한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의 사용에서도 아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보였다. 아동은 이러한 결속 형식을 습득하게 되면 ‘동일 성

분 결속 → 상이 성분 결속’의 방향으로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일단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습득되는

결속 형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는 개별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

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의 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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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습득 과정

장경희·김명희·김순자

본 연구의 목적은 23개월-43개월 아동들의 언어에 나타나는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살피는데 있다.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으

로는 반복 표현,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이 나타나

며, 또한 반의 관계, 계열 관계 등의 단어의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

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보면, 아동은 먼

저 생략 표현,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을 거의 같은 시

기에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 조응 표현과 직시 표현, 접속 표현 등의

결속 형식을 같은 시기에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아동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의 습득에서 ‘문장 내용’을 결속하

는 형식의 습득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장 성분을 결속하

는 형식은 습득되는 초기에는 동일 성분만을 결속하다가 비동일 성분

을 결속하는 방향으로 그 사용 방법이 다양해진다.

【핵심어】결속 형식, 습득 과정, 문장 성분 결속, 문장 내용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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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quisition process of cohesive forms

in the early period of childhood

Chang, Kyung-hee·Kim, Myung-hee·Kim, Sun-j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the Korean

children of 23 to 43 months acquire the forms of text cohesion. The boys and

girls in their early period of childhood differ with adults on the aspects and

usage of cohesive forms. They make use of the cohesive forms such as

repetition, ellipsis, anaphora, deixis and conjunction as well as the cohesive

expressions based upon the semantic relations such as antonymy, paradigmati-

city, etc. When it comes to the order of acquisition of these cohesive forms,

there’s some difference. Ellipsis, repetition, antonymy and paradigmaticity are

first acquired in quite a similar period. Then comes the acquisition of anaphora,

deixis, conjunction, etc. Having looked into the order of acquisition of cohesive

forms and the aspects of their usage as above, we could say as follows: from

the acquisition of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constituents’, the children

move on to that concerning ‘sentence meanings’. And the usage of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constituents’ becomes diverse, which means that,

starting from the initial stage where only the cohesion of identical elements is

observed, the children finally get to the stage of cohesion of nonidentical

elements.

【key words】cohesive forms, acquisition process, cohesive forms concern-

ing ‘sentence constituents’,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

tence meanings’

408


